
사찰에도 만일 색깔이 있다면 강원도 양양 낙산사
는 푸른색일 것이다. 동해의 넘실대는 파란 물결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이다. 바다라는 빼어난 풍광은 절
특유의 고즈넉함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한
다. 낙산사서 만난 외국인들이“원더풀(Wonderful)”
과“뷰티풀(Beautiful)”을연발하는것도결코오버액
션이아니다.    
낙산사는 이 처럼 경내 어디서나 조금만 높이 올

라가면 바다가 보인다. 일주문을 지나 해송(海松) 숲
길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깊은 산자
락에 들어서는 듯했다. 하지만 오봉산 중턱 원통보
전앞에 서니 시원스레동해바다가펼쳐진다. 
사람으로 따지면 미스코리아급 풍모를 자랑하는

낙산사에도 화마가 닥쳐 2005년 경내와 일부 성보
문화재들이 전소됐다. 하지만 단원 김홍도가 그린 '
낙산사도'와 발굴 조사를 근거로 최근에는 원형에
가깝게복원됐다. 
낙산사에 갈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1300년 전 의

상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지세를 발견
했을까 의문이 든다. 의상 대사를 이끈 힘은 다름 아
닌 관음보살이었다고 전해진다. 의상 대사가 관음보
살 친견을 위해 낙산사 동쪽 벼랑서 27일 동안 기도
를 올렸으나 뜻을 못 이루자 낙심해 바다에 투신하
려 했다. 그때 바닷가 굴 속에서 희미하게 관음보살
이 나타나 여의주와 수정염주(水晶念珠)를 건네며,
“나의 전신(前身)은 볼 수 없으나 산 위로 수백 걸음
올라가면 두 그루의 대나무가 있을 터이니 그곳으로
가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곳이 바로 지
금의 원통보전 자리라고 한다. 원통보전에는 조선
시대 만들어진 건칠관음보살좌상(洛山寺乾漆觀音
菩薩坐像)이 독존으로 모셔져 있다. 장지에 옻칠을
한 관음상은 각 부분의 비례가 좋고 얼굴 표정이 빼
어나게 아름답다. 지난번 화재로 원통보전은 완전
소실되었으나, 다행히 건칠관음보살좌상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였다가 중건과 함께 다시 제자리에 봉안
되었다.
원통보전서 바다 쪽으로 난 이쁜 길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현재 이 곳은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오갈 수 있게 확장 공사계획중이라고한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낙산사의 상징 해수관음상
이 우뚝 서 있다. 해안 절벽 위 16m 높이인 이 불상
은자비로운미소로사바세계를굽어 살피고있다.
동해를 벽으로 삼고 마치 면벽수도하는 모습이다.

해수관음상서 다시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의
상대와 홍련암을 만날 수 있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
에부딪히는파도 소리가귓전을때린다. 
의상대 북쪽 300m 지점에 있는 홍련암(紅蓮庵)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기 위해
기도하던장소로낙산사의모태가된곳이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온 의상대사가 굴속

으로 들어간 파랑새(靑鳥)를 보고 그 굴 앞에서 밤낮
으로 7일 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7일 후 바다
위에 붉은 연꽃(紅蓮)이 솟아나더니 그 위에 관음보
살이 나타났다. 관음보살을 친견한 의상대사는 이곳

에 암자를 세우고 홍련암이라고 이름 짓고, 파랑새
가 사라진굴을관음굴(觀音窟)이라 불렀다.

지금의 홍련암은 1975년의 중창 때 지어졌으며,
안에 봉안된 탱화 역시 같은 해에 조성되었다. 법당
마루에는 8㎝의 정사각형 구멍이 나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10m
의 낭떠러지 바위 틈새를 볼 수 있다. 이 바위 틈새
는 관음굴이라고도 하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
거나 오체투지를 한 자세여야만 내려다 볼 수 있다.
낙산사를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욕심이 생긴다. 이렇
게 단 몇시간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몇일씩 묵으며 마
음의 찌든 때를 벗어내고픈 욕심말이다. 이런 이들
을 위해 낙산사측은 템플스테이를 상설로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의 주제는‘파랑새를 찾아서’이다. 의상
대사가 파랑새에 이끌려 관음보살을 친견했듯, 자신
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음속 파랑새를 찾아 명상에
잠기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프로그램들이다. 홈페이

지서 예약 가능하다. www.naksansa.or.kr/낙
산사 템플스테이 (033)672-2417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불자들은 물론 국민들

의 성원에 힘입어 화재가 난 이후 8년 동안 성공리
에 복원불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든지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와 문화공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말했다. 

양양낙산사=김주일기자 kimji4217@hyunbul.com

■낙산사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료 국수 공양=절을 찾은 불자와 관광객 모두

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낙산사 다
래원 앞에 마련된‘무료국수 공양실(식당)’에서 제
공된다. 
▲무료 찻집=종무소 옆 설선당에 가면 누구나 무

료로 차를 마실 수 있다. 봉사자가 녹차를 우려 내준
다. 창을 마주하고 앉아서 창밖 풍경을 내다보면서
천천히다도를음미해보자.

■낙산사 주변 볼거리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033-671-2000)=볼거

리가 제법 있다.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곳에 들러서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가 있다
면 한 번쯤 들러서 원시인들의 삶을 탐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현미술관(033-670-8450)=1만여평의 야외

조각공원과 160여평의 실내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
다. 특히 동해가 바라보이는 야외조각 공원은 환상
적이다.

■숙박
▲양양 쏠비치=스페

인풍으로 지은 고급 리
조트다. 호텔과 리조트

로나눠져있으며, 실내외워터파크가있다.
▲낙산 에어포트 리조트=해수탕으로 유명하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
할수있다. 

■맛집
막국수로 유명한 동호면옥(033-673-336)과 곰치

국이 맛있는 동일식당(033-72-1563), 민물어탕을
하는 천선식당(033-672-5566), 섭국이 유명한 담치
마을(033-673-0012) 등이 있다. 

■찾아가는길
서울에서 갈 경우 서울춘천고속도로→동홍천IC→

인제→원통→한계령→양양→낙산사. 경부 또는 중부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하조대IC→양양→낙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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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넘실대는파란물결이눈앞에펼쳐지는양양낙산사는1300여년전의상대사가창건했다. 저멀리벼랑끝위에의상대사가좌선수행을했던의상대가보인다. 요즘은세인들에게일출을맞이하는곳으로더알려져있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기도하던 홍
련암

설선당에마련된무료다실서방문객들이차를마시고있다.

④해수관음도량…양양낙산사

자애로운미소를띠고있는높이16m해수관음상

여행수첩

화재후김홍도의‘낙산사도’보고원형복원

템플스테이·무료국수·다도등체험해볼만

동해로 뻗은 벼랑 끝 위에
중생 번뇌 끌어안는 관음의 미소가…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인터넷서점및전국교보, 영풍, 리브로대형서점에서만날수있습니다.

21세기붓다의메시지Ⅰ·Ⅱ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0주 베스트셀러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3주 베스트셀러1위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